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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그림책 베스트셀러★ 

★츠타야 그림책 대상 1위★ 

★모에 그림책 대상 수상 작가★ 

『빵도둑』 『호박 목욕탕』으로 사랑받는 시바타 게이코의 신작 그림책 

 

걸쭉걸쭉 따끈따끈 수프 빵 

구름처럼 둥실둥실 떠오를 듯한 롤빵 

탱글탱글 윤기가 흐르는 소시지 빵……. 

 

맛있는 빵과 하나가 된 백곰의 행복한 상상이 시작된다 
 

먹는 게 너무 좋아 음식 속에 들어간 먹보 백곰의 유쾌한 상상을 그린 「먹보 백곰」 

시리즈 세 번째 책. 전작 『맛있어 보이는 백곰』과 『달콤한 백곰』에서 여러 종류의 밥과 

간식에 들어가 본 백곰은 본격적으로 다양한 빵 속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소시지 빵에 소시지 

대신 백곰이 쏙! 구름을 닮은 롤빵 속에 백곰이 들어가 하늘로 둥실 두둥실~ 빵이 된 백곰의 

변신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빵도둑」 시리즈와 『호박 목욕탕』의 작가 시바타 게이코가 그려 낸 또 하나의 대표작 

「먹보 백곰」 시리즈는 일본에서 지금까지 36만 부가 팔렸고,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림책입니다. 씹을수록 달콤하고 부드러운 빵처럼 맛깔스럽게 펼쳐지는 먹보 백곰의 

상상 속으로 떠나 보세요. 



 

 
 

백곰이 빵 속에 들어간다고?  

먹보 백곰의 엉뚱하고 즐거운 상상  

빵을 너무 좋아하는 백곰은 어느 날 생각했습니다. ‘좋아하는 빵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백곰은 어느 빵에 먼저 들어갈까요?  

담백한 식빵은 좋아하는 음식을 올려 먹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치즈 위에 바나나를 올려서 

구우면 ‘바나나 치즈 토스트’가 되고, 토마토소스 위에 치즈와 갖가지 야채를 올려서 구우면 

‘피자 토스트’가 되지요. 백곰은 가장 좋아하는 ‘달걀 마요네즈 토스트’에 들어가 보기로 

합니다. 부드럽고 달큼한 냄새가 온몸에서 풍기니 백곰 얼굴에 미소가 저절로 흐릅니다. 

식빵에 이어 백곰은 또 어떤 빵과 한 몸이 될까요?  

 

음식과 백곰의 완벽한 합체!  

백곰이 빵으로 변하는 열세 가지 기발한 방법  

백곰은 빵이 되기 위해 오만가지 방법을 동원합니다. 카레 빵을 가른 뒤 빵과 카레 사이에 

난 틈 사이로 들어가기, 옥수수 빵 위에 누워 옥수수 덮고 있기, 판다 빵들 옆에 선글라스 

끼고 숨어 있기 등 각 빵에 어울리는 방식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지요. 마치 ‘이렇게 숨으면 안 

보이겠지?’ 하고 숨바꼭질 놀이를 하는 듯합니다. 백곰이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을지 찾는 

것도 이 책의 재미 포인트입니다. 멜론 빵의 바삭하고 달콤한 윗면부터 파먹고 들어가는 

모습이나 따끈따끈한 수프 빵 속에서 능청스럽게 목욕하는 모습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터져 

나옵니다.  

때로 백곰은 독자에게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다양한 빵을 소개하면서 “너는 어떤 빵 속에 

들어가 볼래?” 하고 묻는 식으로 말이죠. 백곰이 들어가지 않은 빵들도 찬찬히 살펴보며 ‘나는 

어떤 빵을 좋아하더라?’ 하고 고민하다가 어느새 빵 속에 들어가 있는 자기 모습을 상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함께 먹으면 더 맛있어!  

나눠 먹는 기쁨을 전하는 그림책  

한집에서 함께 살며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의미에서 가족을 또 다른 말로 ‘식구(食口)’라고 

부르지요. 먹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백곰은 맛있는 음식 속에 들어갈 때 가족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나눌 때 더 행복한 법이니까요. 처음에는 백곰만 

등장했다가 소시지 빵에서 동생이 쑥 튀어나오더니, 엄마 아빠에 이어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총출동합니다. 좁은 베이글 구멍 속에 여섯 식구가 모두 들어가 빠져나오지 못해도 백곰 

가족은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특히 엄마표 빵을 발견한 백곰이 가족과 나눠 먹겠다고 

다짐하는 마지막 장면은 독자들의 마음까지 포근해지게 합니다.  

『빵이 된 백곰』은 빵과 가족을 향한 백곰의 애정이 듬뿍 담긴 그림책입니다. 자, 이제 빵 

냄새 폴폴 나는 그림책을 맛볼 차례입니다. 독자 여러분도 상상해 보세요. 좋아하는 빵 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요? 

 

 1. 책 소개 



 
 

글·그림 시바타 게이코 

1973년 일본 시코쿠 고치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나라예술단기대학 비주얼디자인과를 졸업했고, 2009년 

제10회 노트전에서 준대상을 받았습니다. 『맛있어 보이는 백곰』으로 제8회 리브로 그림책 대상과 

제27회 겐부치 그림책 마을 대상 알파카상을, 『달콤한 백곰』으로 제28회 겐부치 그림책 마을 대상 

비바카라스상을, 『빵도둑』으로 제11회 리브로 그림책 대상과 제1회 츠타야 그림책 대상을 받았습니다. 

주요 작품으로는 「안경 고양이」 「백곰」 「포메」 「빵도둑」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지금은 두 

아이의 엄마이자 작가로 살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무척 좋아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빵은 

‘프렌치토스트(식빵에 계란옷을 입혀 구운 토스트)’입니다. 

 

옮김 황진희 

빵집 앞을 지나가기만 해도 행복해진답니다. 이 세상에서 빵이 사라지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빵이 되고 싶으세요? 슈크림 빵 속으로 들어가 보고 싶어요. 몸이 보들보들해질 것 같거든요. 

그림책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림책 미술관 여행’을 합니다. 생명, 사랑, 그리움이 담겨 있는 그림책을 

옮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지은 책으로는 『우리는 서로의 그림책입니다』 『숲으로 읽는 

그림책테라피』가 있고, 옮긴 책으로는 「꿈사탕 가게」 시리즈와 『비 오니까 참 좋다』 『산타 

유치원』 『외계인 친구 도감』 『내가 엄마를 골랐어』 『호박 목욕탕』 등이 있습니다. 

 2. 작가 소개 


